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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필름 가격담합 12사 적발
일신화학 포함 12사 과징금 22억7700만원 … 조직적 계층적 담합

농업용 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0일 비닐하우스용 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

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일신화학, 삼동, 흥일산업, 광주원예농협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업용 필름 생산기업 12사는 2008년 2월28일 총회에서 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후 농

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또는 장려금 지급),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을 각각 담합한 의혹을 사고 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일신화학 8억4300만원, 태광뉴텍 4억7800만원, 삼동산업 4억7600만원, 흥일산업 2억5500

만원, 광주원예협동조합 1억2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거래단계별, 유형별로 대응해 담합한 사업자 간의 조직적이고 계층적인 담합”이라면서 “농협중앙

회와 단위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한 저가구매 노력을 상당부분 반감시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2010년 농업용 필름 시장규모는 1480억원대로 추정되며 담합에 참여한 12사가 약 93%를 점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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